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 2:1-11>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첫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 기간에 혼주는 손님들에게 충분한 포도주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몹시 부끄럽고 미안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념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지시대로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 즉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했고, 이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움에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뒤에 질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다니 어찌된 일이요!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 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잔치의 여흥은 깨지지 않았고,
이 날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상황,
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인간이 사는 데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냐구요?
그럼, 기쁨을 다시 길어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 결핍과 곤경의 상황에 새로운 희망의 숨통을 틔우는,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의 기적에 대해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포도주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기적은 믿음과 소망에서 시작되고,
이어 순종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먼저 결단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칙 첫 번째로,
‘자신의 뜻을 포기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일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는 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확고한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듣고 뭘 경험하든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은연중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동급의 존재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사55:8-9).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 합니다. 
꽉 찬 순종, 임계점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서 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 내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잠겨,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밍밍하던 삶이 풍미있는 삶으로 변하는 기적, 
결핍과 곤경의 상황이 넘치는 기쁨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기적은
이처럼 가득 채워지는 일을 통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려면 온도가 100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바뀌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나 압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계점(the critical point)이라 합니다.
어떤 중대한 변화에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에도
역시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좋은 컨텐츠를 얼마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좋은 영상을 얼마든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맛보고 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임하는 과정을 직접 기다리며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고 친히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직접 물을 채우고 직접 떠 날라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에 순종하려는 확고한 결단이 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보고 취해도 그것을 최종 결과물로만 체험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 위에 하늘에서 단비처럼 떨어지는 한 말씀,
내가 붓고 내가 떳기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무도 확실히 아는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처음엔 우리가 붓지만, 어느 정도 채워진 후에는,
그 말씀의 샘에서 끝없이 솟아날 것입니다(요4:14;7:38).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영원한 기쁨의 샘이 아주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 우리는 새로 길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좋은 포도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bookmark: _GoBack]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